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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잘못알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커다란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동경 전력회사의 교묘한 술책에 잘못 이해하고있는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는, 3.11 후, 배상금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에따라 받은 시기는 

틀립니다만, 가족은 100 만엔, 독신자는 75 만엔이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가불금으로써, 배상금의 일부의 돈으로써 지불되어진것입니다. 또 나중에 

정신적인 배상금으로 매월 10 만엔이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불되어진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이것으로 살았다, 하면서 안도 하셨을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적지않은 사람들은, 이 일시 가불금을, 정신적인 배상금을 

원금으로, 돌려 받았습니다. ( 이것이, 동경 전력의 교묘한 술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개월 후의 일입니다. 동경 전력으로부터 정신적 보상금의 지불이야기가 정리되어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하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할것 

2. 상기 신청할때, 생활 소모품, 식품은 제외할것 

3. 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쓸것 

4. 상기 신청 결과 심사가있으며, 인정된 금액만을 배상되어진다. 

5. 따라서 인정되지않은 금액은, 동경 전력에 돌려줄것. 

6. 「정신적 배상금」으로써, 별도 신청한 사람은 한사람당 매월 10 만엔이 지급 

되어짐. 

 

결국 이런것입니다. 

 

 피난생활중에 많이 물것을 구입한사람에게, 100 만엔 이상 지불한 사람에게, 그 

영수증을 잘 보관한 사람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않았습니다. 그 물건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 만엔을 뺀 마이너스 금액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일도 모르는 피난 생활입니다. 영수증을 전부 보관한다는것은 



피난민에게있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피난 생활중에 산 물건의 영수증 금액이 100 만엔에 미치지 못한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액을 반환하지않으면하고 동경 전력으로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려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매월 받아야하는 정신적 

보상금(매월 10 만엔)에서, 1 년이 걸려서 돈을 갚았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안 피해자 중에서는, 배상금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신청하지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신청하지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3 년간 신청하지않으면 동경 전력「받을 마음없다.」라고 보아, 내년 

3 월에「기한 만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다른쪽에서는, 매달 10 만엔의 정신적 배상금 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다 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생활비에 필요한 배상금 만을 신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사실은 아직 한번도 정신적 배상금은 받아보지 못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피해자의 자택 토지, 집, 전답의 배상에 

대해서도, 생각 할수없을 만큼 싸게 책정되어 버렸습니다. 결과, 일도, 수입도 없는 

상태에 놓여진 피해자. 이 사람들은 피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난자들은, 「동경 전력(東電)의 돈으로 살아 가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매도 되어 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차를 흠집을 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난자가 생활하는 가설 주택은, 2 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가설」의 주택에 

계속해서 사는 매일 매일. 돈도 없고, 식구는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것이, 내가 

아는 원전 사고 피해자의 실태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단지, 동경(東京)과 

관동(關東)에 사는 사람들의 전기 때문에, 자신들의 풍부한 자연과 고향의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현실!   

“이것으로 좋습니까? ” 이상으로, 이번은, 배상금을 둘러싸서 내가 알게 된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 소모품 (샴푸, 세제 각종…)· 식품 (쌀, 조미료, 건어물, 과자…)· 

기저귀、·종이 팬츠 (유아·어른용) , 누구나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AM10：00～PM5：00  

FAX：047-346-8675 휴대 전화：080-5547-8675 메일：f.mom.1941@ezweb.ne.j 


